
 인터넷실명확인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대선 전 통과를 요구합니다

 우리는 오늘 발의한 인터넷실명확인제폐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대선 전

에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랍니다.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실명확인제는 헌법

에 보장된 국민의 표현의 권리와 인터넷 언론사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

해왔습니다. 또한 인터넷실명확인제는 여론이 가장 활발해야할 선거시기 

여론의 흐름을 방해함으로써 국민들이 선거정보를 접하고 토론할 수 있는 

기회를 박탈해왔습니다.

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미 지난 8월 24일 인터넷실명제가 위헌이라고 판결

했고, 선관위에서도 이미 인터넷실명확인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개정의견을 

냈습니다. 따라서 인터넷실명확인제는 대선 전에 폐지되어야 대선에서 표

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.

 우리는 인터넷실명확인제폐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, 대

선 전 조속한 통과를 요구합니다. 오는 대선에서는 자유롭게 국민들이 소

통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올바로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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